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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연변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비교 

연구: 수 영역을 중심으로    

박교식

본 연구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나라 초등학교 1~6학년 수학 교과서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소학교 1~6학년 수학 교과서를 수 영역에 한정해서 비교하
고 있다. 연변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일곱 가지이다. 첫째, 자릿값 지도를 위해 계수기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부등식을 일대일 대응 형식으로 읽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속량을 
가진 구체물 전체를 자연수 1로 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를 구분하는 용어 ‘분수선’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분수의 성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
섯째, 소수 활용의 용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곱째, 소수의 오른쪽 끝에 0을 추가
해서 소수의 자리를 하나 늘일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교과서 비교, 분수, 소수, 연변 초등수학 교과서, 자연수, 한국 초등수학 교
과서 

Ⅰ. 서   론

수학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이거나, 수학 또는 수학교육 강국이거나, 우리나라와 수

학교육 환경이 유사한 나라의 수학교육의 실제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실제를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국제적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국제 비교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는 것이다. 교과서는 수학교육의 실제

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바, 일본 교과서와의 비교 연구(임재훈, 김수미, 박교식, 2005; 김은미, 임문규, 2007; 이재

춘, 김선유, 강홍재, 2009; 조영미, 임선혜, 2010; 변희현, 2011), 미국 교과서와의 비교 연구

(김연미, 1999; 최근배, 김해규, 2005; 이경화, 지은정, 2008; 박희자, 정은실, 2010), 싱가포

르 교과서와의 비교 연구(최병훈, 방정숙, 송근영, 황현미, 구미진, 이성미, 2006; 김경희, 

백희수, 2010; 조영미, 임선혜, 2010), 중국 교과서와의 비교 연구(임재훈, 김수미, 박교식, 

2005; Kim, Zhou, Hong, 2010; 김판수, 2011), 러시아 교과서와의 비교 연구(엄인애, 신현용, 

1996)가 있다. 북한 교과서와의 비교 연구(조국행, 1999; 길병문, 이재갑, 2000; 임재훈, 이



22                 박 교 식                 ⋅

경화, 박경미, 2003; 박교식, 임재훈, 이경화, 2004; 임재훈, 김수미, 박교식, 2005)도 있다. 

이러한 연구 중에는 교과서 전체를 개략적으로 비교한 것도 있지만(김연미, 1999; 김은

미, 임문규, 2007; Kim, Zhou, Hong, 2010), 대부분은 특정 학년, 특정 영역, 또는 특정 내

용에 한정해서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

는 서로 다른 내용과 서로 다른 설명 방법에서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발이나 수학교육 실

제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찾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한다. 이 교과서는 중국 길림성 일대의 조선족 집거 지역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연변이 조선족 자치주이기에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국 교과서와 다른 것은 아니며, 실제

로는 중국 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연변의 교과서를 비교하

는 것은 수학 용어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 교과서와 중국 교과서를 비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변의 조선족은 우리와 한 민족이기에 연변 조선족 자체와 그들의 문화, 환경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연변의 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연

변의 초등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규은(2004), 김소미(2004), 정지훈(2004)이 있다. 이

규은은 연변의 초등수학교육의 실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고, 김소미와 정지훈은 각각 우

리나라와 연변의 초등학교 1~3, 4~6학년 교과서를 비교하고 있다. 연변의 초등학교 1~3학

년 교과서를 분석한 김소미에 의하면, 연변 교과서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

복학습을 강조한다. 연변의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정지훈에 의하면, 연변 교

과서는 설명과 문제 풀이 중심이며, 개념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연변의 중등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민지홍(1993), 임명희(1993), 김종만(2000)이 

있다. 민지홍은 우리나라와 연변의 중등학교 교과서의 기하 영역을 비교하고 있고, 임명희

와 김종만은 우리나라와 연변의 중등학교 교과서의 대수 영역을 비교하고 있다. 김판수

(2011)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

으로 삼고 있는 연변 교과서가 김판수의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 교과서

를 번역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연구를 본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는 수 개념과 덧셈․뺄셈 영역에 한정해 비교하고 있는 바,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습 목표에 기술된 개념 형성에 충실하며, 생각하고 토의하는 형식을 강조한다. 반면에 

중국 교과서는 많은 내용을 그림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연습을 통해 기본 개념을 종합적

으로 익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연변 교과서는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12권(≪1-상≫부터 ≪6-하≫까지)으로 2009년~2010년에 출판된 것이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2007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 12권(≪1-1≫부터 ≪6-2≫까지)으로 

2009년~2011년에 출판된 것이다. 또, 연변 교과서의 원전인 중국 교과서 12권(≪1-상≫부

터 ≪6-하≫까지)도 대조를 위해 참고한다.1) 본 연구에서는 수 영역에 한정해서 자연수, 

분수, 소수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연변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그러한 비

교를 통해 연변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다.

1) 우리나라의 ≪6-1≫, ≪6-2≫와 연변의 ≪2-상≫과 ≪6-상≫에는 수 관련 단원이 없기에 본 연구
에서 이들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는다. 또, 대조를 위해 참고한 중국 교과서는 ≪1-상≫, ≪1-하≫, 
≪5-상≫이며, 그 이외의 중국 교과서는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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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연수 영역의 비교

우리나라 교과서와 연변 교과서에서 자연수를 취급하는 단원명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1-1(상)은 우리나라의 ≪1-1≫과 연변의 ≪1-상≫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이다. ①, 

②, ③, …은 단원을 나타낸다. (이하, <표 2>, <표 3>도 동일) 2007 교육과정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4-2≫에서 ‘단원 6. 수의 범위와 어림’은 측정 영역에 속하지만, 연변 교과

서에서는 자연수에서 반올림을 취급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4-2≫의 단원 

6을 자연수 영역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1-1≫에서는 50까지의 수, ≪1-2≫에서는 100까지의 수, ≪2-1≫에서는 세 

자리 수, ≪3-1≫에서는 10000까지의 수, ≪4-1≫에서는 10000 이상의 큰 수를 취급한다. 

≪4-2≫에서는 수의 범위와 어림을, ≪5-1≫에서는 약수와 배수를 취급한다. 연변의 ≪1-

상≫에서는 20까지의 수, ≪1-하≫에서는 100까지의 수, ≪2-하≫에서는 만까지의 수, ≪

4-상≫에서는 만 이상의 큰 수를 취급한다. ≪5-하≫에서는 약수와 배수, 소수(素數)와 합

성수, 소인수분해를, ≪6-하≫에서는 음수를 취급한다. 

학년-학기 우리나라 연변

1-1(상)

 ① 5까지의 수,

 ② 9까지의 수, 

 ⑥ 50까지의 수 

 ① 셈세기, ③ 1-5의 수와 더하기, 덜기,

 ⑥ 6-10의 수와 더하기, 덜기,

 ⑦ 11-20의 수

1-2(하)  ① 100까지의 수  ④ 100까지의 수

2-1(상)  ① 세 자리 수  -

2-2(하)  -  ⑤ 만까지의 수

3-1(상)  ① 10000까지의 수  -

4-1(상)  ① 큰 수  ① 큰 수의 인식

4-2(하)  ⑥ 수의 범위와 어림  -

5-1(상)  ① 약수와 배수  -

5-2(하)  -  ② 인수와 배수, ④ 분수의 의미와 성질

6-2(하)  -  ① 부수

<표 1> 자연수를 취급하는 단원명

* 인수(연변)/약수(한국), 부수(연변)/음수(한국) 

우리나라와 연변 모두 1~3학년 교과서에서는 0부터 10000까지의 수를 취급하고, 그보다 

큰 수는 4~6학년 교과서에서 취급한다. 우리나라와 연변 모두 1~3학년에서 자연수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대신 단지 ‘수’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1≫에서, 연변의 

경우에는 ≪4-상≫에서 비로소 자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4-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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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를 정의하지 않지만, 연변의 ≪4-상≫에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자연수를 정의한

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수에 영(0)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연변에서는 자연수에 0을 포

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자연수의 정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2)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수를 초등학교에서 취급하지 않고 중학교에서 취급

하지만, 연변의 ≪6-하≫에서는 음수(연변 용어로는 부수이다. 이것은 한자 負數를 우리말

로 옮긴 것이다.)를 취급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자연수를 넘어 정수를 취급한다(김판수, 

2011). 우리나라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음수를 취급했지만, 제7차 교

육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정수를 중학교로 이동했다(교육

인적자원부, 1999). 본 연구에서는 음수는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1] ≪연변 4-상, p.23≫

우리나라의 ≪1-1≫, 연변의 ≪1-상≫에서 자연수를 도입할 때, 모두 기수 및 서수로서

의 자연수 1~5를 도입한 후에 ‘물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0을 도입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서수를 ‘첫째, 둘째, 셋째, … ’와 같이 표현하는 반면, 연변에서는 ‘첫번

째, 2번째, 3번째, …’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에서 

수사 및 관형사로서의 둘째, 셋째를 각각 ‘순서가 두 번째가 되는 차례. 또는 그런 차례

의’, ‘순서가 세 번째가 되는 차례. 또는 그런 차례의’와 같이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

면, ‘첫번째, 2번째, 3번째, …’도 사용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서 100까지의 수를, 2학년 교과서에서 1000까지의 수를, 

3학년 교과서에서 10000까지의 수를 각각 안배하여 취급하는 것에 비해, 연변에서는 ≪2-

상≫까지 100까지의 수를 3학기 동안 취급한 후에, ≪2-하≫에서 10000까지의 수를 한꺼

번에 집약해서 취급한다. 즉, 연변에서는 1000까지의 수를 우리나라보다 한 학기 늦게 취

급하고, 10000까지의 수는 우리나라보다 한 학기 먼저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식은 1

부터 10000까지의 수에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도록 배려하고 있고 연변 방식은 그렇지 않다

고 할 수 있다(김판수, 2011). 이 두 방식 사이에는 안배와 집약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각 

나라의 수학교육 환경이 이런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에, 두 나라의 수학교육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는 어느 방식이 더 나은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다. 

명수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연변 교과서에서는 모두 100 미만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명수법과 중국 명수법을 함께 사용하고, 100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중국식 명수법을 

따르고 있다. 즉, 연변 교과서에서도 100 미만의 수에 대해서는 하나와 일, 둘과 이, …, 

아흔아홉과 구십구를 혼용하고 있다.3) 사실상 이렇게 연변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명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교과서를 사용하는 조선족이 바로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변 교과서에서는 수의 자리와 자릿값을 설명하기 

2) 우리나라에서 0을 포함한 자연수를 ‘범자연수’라고 하기도 하나(강시중, 1995; 대한수학회 용어
집, 인터넷판), 이 용어는 편수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7b)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인터넷판)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3) 중국의 ≪1-상≫과 ≪1-하≫에서는 당연히 중국식 명수법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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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 모형(Dienes base 10 blocks)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계

수기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김판수, 2011).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수 모형을 주로 사용하

며, 계수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수 모형이 자릿값을 설명하는데 는 효율적이지만, 자

리를 설명하는데 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나 계수기는 십진법 표기 방식과 구조적으로 

동형이라는 점에서 수의 자리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2] ≪연변 2-하 p.69≫

10000 이상의 큰 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4-1≫에서는 천조 자리의 수까지 취급하

지만, 연변의 ≪4-상≫에서는 천억 자리의 수까지 취급한다. 우리나라와 연변 모두 각 자

리를 구별하기 위해 일의 자리, 십의 자리, …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연변에서

는 수의 자리와 함께 ‘수의 급(給)’도 취급한다. 일 이상 만 미만은 일의 급에, 만 이상 

억 미만은 만의 급에, 억 이상 조 미만은 억의 급에 속한다. 수의 급은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매 자리마다 새로운 수사를 만드는 대신 일, 십, 백, 천을 반복해서 이용하고 있음

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준다. 수의 급을 사용하면, 수를 네 자리씩 끊어 읽을 수 있어 편

리한 점이 있다. 이 편리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의 급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4-상≫에서는 일의 자리와 일의 급을 각각 个
位, 个级이라 하고 있다. 个는 個(낱 개)의 간체이다. 연변의 ≪4-상≫에서 个를 ‘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림 3] ≪한국 4-1, p.17≫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연변 모두 1학년에서 부등호 >, <를 도입하

지만, 도입 시기에서는 한 학기의 차이가 있다. 부등호를 우리나라의 ≪1-2≫에서 [그림 4]

와 같이 100까지의 수를 취급하면서 도입하는 것에 비해, 연변의 ≪1-상≫에서는 [그림 5]

와 같이 1~5의 수를 취급하면서 서수보다도 먼저 도입한다. 한편, 이 두 그림에서 부등호

를 사용한 식의 읽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74는 68보다 큽니

다.’와 ‘68은 74보다 작습니다.’를 각각 74>68, 68<74로 ‘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

는 것에 비해, 비해 [그림 5]는 3>2와 3<4를 각각 ‘3 크기 2’, ‘3 작기 4’와 같이 ‘읽

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림 4]에서 실제로는 ‘읽기’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쓰기의 과

정을 거꾸로 하여, 74>68과 68<74를 각각 ‘74는 68보다 큽니다.’와 ‘68은 74보다 작습

니다.’로 읽는다는 것도 암묵적으로 알아야 있다. 사실상 그것은 읽기라고 하기보다는 

‘해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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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1-2, p.13≫
  

[그림 5] ≪연변 1-상, p.17≫

연변의 ≪2-하≫에서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근사수(近似数)’를 도입한다.4) 이

때 ‘약’을 사용하여 근사수를 표현한다. 1506은 약 1500이고, 9992는 약 10000이다. 연

변의 ≪2-하≫에서는 근사수를 택하는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루기에 편리한 

수를 근사수로 택하는 것이지만, 연변의 ≪4-상≫에서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반올

림을 기준으로 근사수를 택하고 있다. 근사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용어로 편수자료에 등

재되어 있는 ‘어림수’가 있다. 

[그림 6] ≪연변 2-하, p.77≫

  

[그림 7] ≪연변 4-상, p.17≫

우리나라 교과서와 2007 교육과정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

의를 위해 근사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용어로 어림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연변의 근사수 

도입과 우리나라의 어림수 도입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2-2≫에서도 어림수를 취

급하지만, [그림 6]의 연변 방식과는 다르게 이 어림수는 실질적으로 반올림을 전제로 한 

것이다(박교식,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반올림을 기준으로 어림수를 택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연변보다 한 학기 늦은 ≪4-2≫에서 비로소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2-2, 교사용 

지도서≫에서 학생들에게 ‘어림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

만, 어림값은 2007 교육과정은 물론 편수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다. 한편, 연변

의 ≪4-상≫에서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사수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 ≈를 사

용하고 있다. 이 기호는 연변의 ≪3-상≫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자주 사용된다. 우리나라

에서도 어림수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가 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기호를 사

용하지 않는다. 

자연수의 성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5-1≫에서는 연변보다 한 학기 먼저 약수와 배

수를 취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수, 배수와 함께 홀수, 짝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공배

수, 최소공배수를 취급한다. 연변에서는 이들을 ≪5-하≫에서 취급한다. 약수, 홀수, 짝수, 

공약수, 최대공약수에 해당하는 연변 용어는 각각 인수(因数), 기수(奇数), 우수(偶数), 공통

인수, 최대공통인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짝수에 0이 포함되지 않지만, 연변에서는 짝수(우

4) 연변의 ≪5-상, p.27≫에 ‘근사치’라는 표현이 있으나, 중국의 ≪5-상, p.23≫에 近似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근사치는 근사수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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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0이 포함된다.5) 소수(素數), 합성수, 소인수분해를 우리나라에서는 암묵적으로 취급

하지만, 연변에서는 명시적으로 취급한다. 또, 공약수, 최대공약수, 공배수, 최소공배수를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수의 성질이라는 맥락에서 취급하지만, 연변에서는 분모가 다른 분수

의 덧셈과 뺄셈에서의 필요 때문에 분수의 약분과 통분이라는 맥락에서 취급한다. 

Ⅲ. 분수 영역의 비교

우리나라 교과서와 연변 교과서에서 분수를 취급하는 단원명은 <표 2>와 같다. 우리나

라에서는 ≪2-2≫에서, 연변에서는 ≪3-상≫에서 분수를 도입한다. 우리나라가 연변보다 

한 학기 일찍 분수를 도입하고 5학기 동안 안배해서 취급하는 반면에, 연변에서는 2학기 

동안에 집약해서 취급하고 있다(김판수, 2011). 우리나라의 경우, 2007 교육과정 이전의 제

7차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a)에서는 분수를 ≪3-가≫에서 도입했었다. 그런데 새로 

고시된 2011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e)에서 분수를 다시 3학년에서 도입하는 것으

로 환원하였다. 이런 점에서 분수를 ≪2-2≫에서 도입한 2007 교육과정의 시도는 결과적

으로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학년-학기 우리나라 연변

2-2(하)  ⑤ 분수  -

3-1(상)  ⑦ 분수  ⑦ 분수의 초보적 지식

4-1(상)  ⑥ 분수  -

4-2(하)  -  -

5-1(상)  ② 약분과 통분  -

5-2(하)  ① 분수와 소수, ② 분수의 나눗셈  ④ 분수의 의미와 성질

<표 2> 분수를 취급하는 단원명

우리나라의 ≪2-2≫에서는 분수를 도입하고, ≪3-1≫에서는 분수의 의미, 분수의 크기 

비교를, ≪4-1≫에서는 분수의 종류, 분수의 크기 비교를, ≪5-1≫에서는 크기가 같은 분

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크기 비교를, ≪5-2≫에서는 분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와 (자연

수)÷(자연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을 취급한다. 연변의 ≪3-상≫에서는 분수를 도입하고, 

분수의 크기 비교를 취급하며, ≪5-하≫에서는 분수의 의미, 분수의 기본 성질, 분수의 종

류, 약분과 통분, 분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를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2-2≫에서는 분수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 개념으로 ‘등분’을 비교적 자

세히 취급하고 있지만, 연변의 ≪3-상≫에서는 등분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연변의 

5) 연변의 ≪5-하, p.19≫에서 기수, 우수를 정의하고 있지만 ≪5-상, p.125≫에서 ‘홀수’, ‘짝수’
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5-상, p.105≫에는 이들을 각각 单数, 双数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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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에서 나눗셈을 도입하기 위한 선행 개념으로 이미 등분을 취급했기 때문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2-2≫에서 분수를 먼저 도입하고, 그 후에 ≪3-1≫에서 나눗셈을 도입하

는 반면에, 연변에서는 ≪2-하≫에서 먼저 나눗셈을 도입하고, 그 후에 ≪3-상≫에서 분수

를 도입한다. 등분은 분수와 나눗셈에 모두 사용되는 선행 개념이므로, 분수와 나눗셈의 

어느 것을 먼저 도입하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등분을 취급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분수와 

나눗셈의 도입 순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식과 연변 방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만, 어느 방식이 더 나은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2-2≫에서는 분모, 분자가 한 자리 수인 진분수로 한정하지만, 연변의 ≪

3-상≫에서는 분모와 분자가 같은 분수(즉, 가분수), 분모가 10인 분수도 취급한다. 우리나

라의 ≪2-2≫와 연변의 ≪3-상≫에서 분할분수(片桐重男, 1995; 이용률, 2010)를 도입하지

만, 연변의 ≪3-상≫에서는 분할분수를 도입할 때 단위분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월병 하나를 네 몫으로 나눈 하나를 1/4로 설명하고 있다. 연변의 ≪5-하≫에서

는 연속량을 가진 구체물을 대상으로 분할분수를 재도입하면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연

속량을 가진 구체물 전체를 자연수 1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연변의 ≪3-상≫에서는 연속량을 가진 구체물을 대상으로 분할분수의 도입에 이어 곧바

로 3/4을 1/4이 3개 있는 것으로 보는 배분수(片桐重男, 1995; 이용률, 2010)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3-1≫에서는 이산량을 가진 구체물을 대상으로 분할분수를 취급한 후에, 배

분수를 취급한다. 이러한 연변 방식은 우리나라 방식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연변의 ≪5-하≫에서 이산량을 가진 구체물을 대상으로 분할분수를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2-2≫에서는 분수를 도입하면서 분모, 분자를 정의하지도 않고 그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변의 ≪3-상≫에서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모, 분자

는 물론, 분수선(分數線)이라는 용어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4-1≫에서 비로소 분자, 분모를 정의한다. 연변의 분수선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용어는 없다. 우리나라의 ≪4-1≫에서 ‘가로 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용어가 아니다. 

[그림 8] ≪연변 3-상, p.94≫
  

[그림 9] ≪한국 4-1, p.94≫

우리나라의 ≪5-1≫에서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취급하고 있다. 이때 0이 아닌 같은 

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거나,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연변의 ≪5-하≫에서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같은 수(0은 제외)를 곱하거

나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같은 수(0은 제외)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하지 않습

니다(p.90).”와 같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수의 기

본성질’이라 부르고 있다. 연변의 ≪5-하≫에서는 공약수(연변 용어로는 공통인수)를 분

수의 기본성질보다 앞에서 취급하기에,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공통인수로 나누어도 분

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같은 수(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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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로 나누어도’에는 암묵적으로 공약수로 나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5-2≫와 연변의 ≪5-하≫에서는 예를 들어 2÷3을 2/3로 나타내는 몫분수

(片桐重男, 1995; 이용률, 2010)를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5-2≫에서는 2÷3이 2/3와 같다

는 것을 구체물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반면에, 연변의 ≪5-하≫에서는 (나누

어지는 수)÷(나누는 수)=(나누어지는 수)/(나누는 수)로, 더 나아가 문자를 사용하여 ÷=

/ (≠0)로 형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형식화만을 강조할 경우, 그

것이 일종의 ‘형식적 고착’(우정호, 2009)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구체물을 

이용하여 2÷3을 2/3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한 후에 학생들이 (자연수)÷(자연수)=

(자연수)/(자연수), 또는 ≪5-2, 교사용 지도서≫에서 볼 수 있듯이 □÷△=△/□ 정도의 형

식적 정리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분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과서와 연변 교과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같은 용어를 사용

한다. 분수, 분모, 분자,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기약분수, 약분, 통분이 그렇다. 다만 연변

의 ≪5-하≫에서는 공통분모를 정의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5-1

≫에서는 그것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1≫에서 단위분수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

하고 있지만, 연변의 ≪5-하≫에서는 그것을 ‘분수단위’라고 하며, 또한 정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5-1≫에서는 기약분수라 하고 있지만, 연변의 ≪5-하≫에서는 ‘기약분

수 또는 가장 간단한 분수’라 하고 있다.

Ⅳ. 소수 영역의 비교

우리나라 교과서와 연변 교과서에서 소수를 취급하는 단원명은 <표 3>과 같다. 우리나

라나 연변 모두 3학년 2학기에서 소수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3-2≫에서 소수를 도입

하고, 소수의 쓰기와 읽기, 소수의 크기 비교를 취급하며, ≪4-1≫에서 소수의 의미, 소수

의 쓰기와 읽기, 소수 사이의 관계, 소수의 크기 비교를, ≪5-2≫에서 분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를, ≪5-2≫에서는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상황에서 

소수의 어림수를 취급하고 있다. 

학년-학기 우리나라 연변

1-2(하)  -  ⑤ 인민페 

3-2(하)  ⑥ 소수  ⑦ 소수의 초보적 지식

4-1(상)  ⑦ 소수  -

4-2(하)  -  ④ 소수의 의미와 성질

5-1(상)  -  ② 소수의 나누기

5-2(하)  ① 분수와 소수, ⑤ 소수의 나눗셈  -

<표 3> 소수를 취급하는 단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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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의 ≪3-하≫에서는 소수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먼저 ≪1-하≫에서 소수 

표현을 사용하는 인민페를 도입한다.6) ≪3-하≫에서 소수를 도입하고, 소수의 쓰기와 읽

기, 소수의 크기 비교를 취급한다. 이 단원에서 간단한 소수의 더하기와 빼기도 취급하지

만, 그것은 소수 연산 영역에 속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하≫에서 소수의 의미, 소수의 쓰기와 읽기, 소수의 성질, 소수의 크기 비교, 

생활 속의 소수, 소수의 어림수를, ≪5-상≫의 ‘단원 2. 소수의 나누기’는 소수의 연산

에 해당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소수의 나눗셈뿐만 아니라 순환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도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을 중학교에서 취급한다. 

연변의 경우, ≪3-하≫에서 소수를 도입하기에 앞서, ≪1-하≫의 ‘단원 5. 인민페’에

서 [그림 10]과 같이 소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판수, 

2011). 예를 들어 1원 20전을 1.20원으로 나타내고, 1.20원을 1원 20전으로 읽고 있다. 즉, 

1.20원은 1원 20전을 간단히 나타낸 표기이다. 여기서 1.20원은 외형적으로는 소수 두 자

리 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0을 생략하여 1.2원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것

을 ‘일점 이영’ 원으로 읽지 않고 ‘1원 20전’으로 읽는다는 점에서, 1.20원을 소수 활

용의 예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단원은 소수의 도입과는 무관하며, 단지 

인민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변의 ≪3-하≫에서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 도입의 과정에서 1.20원을 소수의 맥락에서 소수 두 자리 수

로 사용하고 있다. 연변 교과서에서는 화폐에서 사용하는 소수 표현을 소수 도입을 위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표현을 사용하는 실생활적인 맥락을 현실

적으로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연변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1-하, p.50≫

   
[그림 11] ≪3-하, p.88≫

우리나라에서는 ≪3-2≫와 ≪4-1≫의 두 학기에 걸쳐, 연변에서는 ≪3-하≫와 ≪4-하≫

의 두 학기에 걸쳐 소수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와 연변의 교과서의 소수 읽기와 쓰기에서

는 차이가 없지만, 소수의 도입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3-2≫에서는 분모가 10

인 분수를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 수를 도입하고, ≪4-1≫에서는 분모가 100, 1000인 분수

를 이용해서 소수 두 자리 수와 소수 세 자리 수를 도입한다. 연변에서는 ≪3-하≫에서는 

위의 [그림 10]과 같이 일단 소수를 도입한 후에, 분모가 10, 100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취급한다. 실제로는 소수 세 자리 수까지 도입한다. 이때 ‘원’이라는 단

위를 붙여 사용하는 양소수(片桐重男, 1995; 이용률, 2010)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와 다르다. 연변의 ≪4-하≫에서는 소수를 다시 도입하는데, 이때 소수 한 자리 수부터 소

수 세 자리 수까지 함께 도입한다. 이것은 ≪3-하≫에서의 도입을 심화한 것이다. 연변 교

과서에서는 소수 도입 맥락에서 이미 소수 두 자리 수로 표현되는 화폐 맥락을 이용하기 

6) 인민폐는 중국어 人民币를 옮긴 것으로, 한국식으로는 ‘인민폐’이지만, 연변 교과서에는 ‘인민
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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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나라 방식처럼 소수를 도입할 때 소수 한 자리 수부터 소수 세 자리 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연변의 ≪4-하≫에서도 분모가 10, 100, 1000, … 인 분수를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변의 소수 도입 방식은 분모가 10, 100, 1000인 분수의 

다른 표현으로 소수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방식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한 자리 

수부터 소수 세 자리 수까지를 두 학기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만, 연변에서는 소수 한 자리 수부터 소수 세 자리 수까지를 한꺼번에 도입하고, 다시 그

것을 심화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연변 교과서에서 주로 소수 세 자리 수까지 

취급하기는 하지만, 소수 세 자리수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것은 연변의 ≪5-상≫에서 무한소수를 취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5-2≫에서 (자연수)÷(자연수)의 맥락에서, 반올림을 사용하여 소수를 어림

수로 나타내는 것을 취급한다. 예를 들어 16÷6을 계산하면 몫이 2.666…과 같이 된다. 이

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몫을 2.67로 나타낸다. 이것은 소수 2.666…의 어림수

로 2.67을 택하는 것이다. 연변의 ≪4-하≫에서는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의 나눗

셈 맥락과는 무관하게 소수의 어림수를 취급한다. 연변의 경우에는 소수 세 자리 수까지

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어림수를 독립적으로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2≫ 이전에는 소수 세 자리 수까지만 취급하기 때문

에 소수의 어림수가 요구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5-2≫ 이전에는 소수의 어림수

를 독립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림 12] ≪연변 4-하, p.78≫

연변의 ≪4-하≫에서는 예를 들어 778330000 km를 7.7833 억 km와 같이 나타내고, 또 

그것을 7.8 억 km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 소수를 이와 같이 사용하는 용례

는 찾을 수 없다. 

소수의 오른쪽 끝의 0을 생략해서 소수의 자리를 하나 줄일 수 있다. 또, 소수의 오른쪽 

끝에 0을 추가해서 소수의 자리를 하나 늘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4-1≫에서는 소수의 

오른쪽 끝의 0을 생략해서 소수의 자리를 하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소수의 오른쪽 끝에 0을 추가해서 소수의 자리를 하나 늘일 수 있다는 것은 

약속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연변의 ≪4-하≫에서는 “소수의 끝에 0을 더 쳐주거나 

끝에 있는 0을 떼여버려도 소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p.62).”와 같이, 그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하고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발견해야 할 ‘소수의 성질’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4-1≫에서는 소수 두 자리 수와 소수 세 자리 수를 도입하면서 소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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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표현하기 위해 ‘영점 일의 자리’, ‘영점 영일의 자리’, ‘영점 영영일의 자리’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5-2≫에서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라는 용

어도 사용한다. 연변의 ≪4-하≫에서도 ‘십분의 자리’, ‘백분의 자리’, ‘천분의 자

리’, ‘만분의 자리’, … 등과 같은 용어와 ‘소수점아래 첫째 자리’, ‘소수점아래 둘

째 자리’와 같은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점 일의 자리, 영점 영일의 자리, 

영점 영영일의 자리는 각각 십분의 일의 자리, 백분의 일의 자리, 천분의 일의 자리를 의

미한다. 그러나 연변에서는 각각 십분의 자리, 백분의 자리, 천분의 자리라고 한다는 점에

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등은 각각 연변의 소

수점아래 첫째 자리, 소수점아래 둘째 자리를 간단히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 ‘영점 일의 자리’, ‘영점 영일의 자리’, ‘영점 영영일의 자리’에서 소수

의 각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 다시 ‘영점 일’, ‘영점 영일’, ‘영점 영영일’과 같은 

소수 읽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변의 ≪3-하≫에서는 ‘소수부’라는 용어를, ≪4-하≫에서는 ‘완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 12.34에서 소수점의 왼쪽이 완수부이고, 소수점의 오른쪽

이 소수부이다. 우리나라의 ≪5-2≫에서 대소수(帶小數)라는 용어 대신 ‘자연수 부분이 

있는 소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연수 부분’이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변의 

‘완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6학년 수학 교과서와 연변 조선족 자

치주의 소학교 1~6학년 수학 교과서를 수 영역에 한정해서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연

변 교과서의 수 영역에서 취급하는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먼저 외형적으로 드러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연변 교과서에서는 음수와 무한소수를 취급하지만, 우리나라 교과

서에서는 그것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연변 교과서에서는 수의 급을 취급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수의 급을 취급하지 않는다. 연변 교과서에서는 자연수에 0을 포함시키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자연수에 0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연변 교과서에서는 소수(素數), 

합성수, 소인수분해, 서로소를 취급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소수, 합성수, 소인수분

해를 암묵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서로소는 취급하지 않는다. 연변 교과서에서의 소수 도입 

방법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의 소수 도입 방법과 다르다. 

우리나라와 연변 교과서의 수 영역에서 취급하는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용하

는 용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수선(分數
線)이라는 용어가 있는 정도이다. 약수, 공약수, 최대공약수를 인수, 공통인수, 최대공통인

수라고 하는 것도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수학에서는 약수와 

함께 약수의 의미로 인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분수를 분수단위라고 하지만, 그

것도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연변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연변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일곱 가지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서 이러한 

시사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 

첫째, 자릿값 지도를 위해 계수기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수기는 수 모형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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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자리에 따라 10배씩 늘어나는 실제적인 비례 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Van de Walle, 2008). 그러나 계수기는 십진법으로의 도식화에 이르게 한다는 장점

이 있다(Freudenthal, 1981). 따라서 이 두 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연변 방식이 우리

나라의 수 지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부등식을 일대일 대응 형식으로 읽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변 방식의 읽기

는 부등식의 각 성분과 구조적으로 일대일 대응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방식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1≫에서, 예를 들어 식 5+2와 5-2를 각각 ‘5 더하기 2’, 

‘5 빼기 2’로 읽는 것은 일대일 대응 형식의 읽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등식의 

해석과 읽기를 구분해서 부등식 5>3, 3<5 등을 일대일 대응 형식으로 읽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속량을 가진 구체물 전체를 자연수 1로 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분수를 처음 도입할 때, 연속량을 가진 구체물 전체를 1로 나타낼 수 있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러한 언급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

만, ≪2-2, 교사용 지도서, p.218≫에 따르면, “전체는 1이고 나눈 조각은 전체보다 작다

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분수는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연속량을 가진 구체물 전체를 자연수 1로 표시할 수 있

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를 구분하는 용어 분수선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분모와 분자를 구분하는 선을 가로 선이라고 지칭하지만, 그것은 용

어가 아니며 편의를 위한 표현이다. 소수의 표기에서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따라서 

그것을 ‘소수점’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고려하면, 분수의 표기에서 분모와 분자를 구분

하는 가로 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것을 ‘분수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분수의 성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크기가 같은 분

수와 관련해서, ≪5-1,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학생들이 결국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같은 수(0은 제외)를 곱하거나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같은 

수(0은 제외)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학생들이 진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수를 활용하는 용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연변 교과서에서는 소수를 7.8 억 

km와 같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의 실제적인 효용성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를 소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소수의 오른쪽 끝에 0을 추가해서 소수의 자리를 하나 늘일 수 있다는 것은 명

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나눗셈에서 소수의 오른쪽 끝에 0을 추가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오른쪽 끝에 0을 추가해서 소수의 

자리를 하나 늘일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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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aring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and 

Yanbian Centered on Number Area

Park, Kyo Sik7) 

In this study,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from grade 1 to grade 6 of Korea and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re compared. This study is limited to number 

area. In this study, textbooks of Korea a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2007 curriculum 

and published between 2009 and 2011 and textbooks of Yanbian are published between 

2009 and 2010. Seven implications for developing Korean textbooks can be drew from 

Yanbian textbooks as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using counters to 

teach place valu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ading inequalities in style of one 

to one correspondence between signs and word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ntioning explicitly that it is possible to express the concrete whole which has a 

continuous quantity as natural number 1.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erm of fraction line that separates the numerator and denominator.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ntioning explicitly the properties of the frac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roadening examples to use decimals. Seven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ating 

clearly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n additional place of decimals by adding a zero at the 

right end of the decimals.  

     

keyword : decimal, fraction, natural number, textbook comparison, Korean elementary 

textbook, Yanbian elementary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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